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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기업, 재무체질 개선 급선무
D/E Ratio 1.17배에서 1.09배로 미미 … 중동․중국 급부상 경계

일본 화학기업에 있어 재무체질이 진정으로 개선됐는지 여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화학기업의 체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평가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

도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화학기업의 평가익이 대폭 감소해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1997년 말에는 27사 1조2000

억엔 정도를 나타냈으나 2002년 말에는 1700억엔으로 감소했다.

보증채무를 포함한 유이자 부채가 유가증권 평가익과 자기자본을 합친 금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실질 

베이스 D/E Ratio도 1.17배에서 1.09배로 0.08p 개선되는 수준에 그쳤다.

화학기업들이 재무체질 개선을 과제로 유이자 부채의 상환을 서둘렀으나 유가증권의 평가익이 감소했고 보

증채무액도 미비한 수준이기는 하나 1400억엔에서 2700억엔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관점에서 볼 때 재무체질 

개선이 미약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화학기업 27사의 재무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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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野村証券金融 究所

일본 화학기업은 일반적으로 ①범용 석유화학 사업에서의 중동지역과 중국의 부상 ②전자재료 사업에서 사

용자의 요구속도 상승 ③정밀화학 사업의 소재 탐색 등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어 재무가 영업, 제조, 연구의 

본업을 확실하게 지원하는 가운데 신사업을 창출해내는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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